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 4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성경론 (1장).

이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 증거한다. 특별히 성경의 영감, 정경화, 충족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 하나님의 계시

(1)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계시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셨는가를 설명하는 신앙적 확신들의 근거였다. 

(2)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나는 계시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서 분리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자기 스스로를 보이심이다:

따라서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존재이며, 계시의 대행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왜냐하면 계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심이지, 매개물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들과 성령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며, 대화하시며, 말씀하신 것으로 어떤 매개물을 통한 것이 아니다.]

2) 계시란 역사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역사 속에서(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인간과의 구원의 관계(언약)를 세우시고 완성하신 것이며, 이 관계를 통해 또한 스스로를 알리셨다. 

계시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행동의 역사(창조, 이스라엘의 선택, 예언과 성전과 왕권을 통한 이스라엘의 지속성, 성자의 탄생, 생애, 죽음과 부활,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탄생,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등등)와 동일하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이 역사는 이야기될 수 있는 역사이며, 임마누엘(마1:23)과 펜타코스트(행2:1-4)와 마라나타(고전16:22)의 역사이다.

3) 계시란 하나님의 자발적인 신적 행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은혜이며, 그 은혜를 따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초대되어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동시에 인간 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mystery)한 것이다.

4)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서 보여진 대로 인간에게는 심판과 명령이다. 

심판이라 함은 진리로 인간을 판단하심을 뜻하며, 명령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심이다. 이는 구원 받음에 대한 명령이다.

5) 계시는 인간 안에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실함과 순종적인 지식 (앎)을 창조하신다.

2. 하나님의 말씀, 성경

(1) 개혁주의 성경론의 위한 세가지 원리

1) 성경론은 반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곧 신론 (삼위일체론)과 함께 한다(히1:1f.). 

2)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3)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구속의 경륜을 밝히셨다. 

4) 성경은 “신학의, 따라서 교의학의, 유일 원천 혹은 원리”이다. (박형룡, 서론, 80.)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의 관계들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기록인 성경에서 발견된다. (80.)
(2) 성경에 대한 간단한 신학적 이해

1) 성경의 책들은 영감 되어졌으며 또한 성화되어졌다: 

2) 따라서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함에 있어서, 그 분야가 무엇이든, 위의 진술을 그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3) 성경이 영감 그리고 성화되었다는 진술은 성경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연결된다: 성경의 저자와 기록 과정, 성경의 정경화 과정, 그리고 교회의 성경 해석 과정과 연결된다. 그러나 성경의 정경화와 해석 과정이라 말할 때 기억되어야 할 것은 교회 자체가 성경의 결과물이지 성경이 교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4) 성경이 영감 그리고 성화되었다는 진술에 따라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perfection), 충족성(sufficiency), 권위(authority), 그리고 명증성(clarity)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계시와 성경의 관계 [박형룡, 236-239]

(1) 상이점

1) 전달(시달)과 기록: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요, 성경은 그것의 기록이다. 

2) 시간의 차이: 계시를 받은 때와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때는 같지않음이 사실이다. 

(2) 동일성

1) 계시의 저장소: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 자기 전달의 저장소이다.”(237) 

2)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3)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이 이같이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 초인생적, 작용을 계속하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239)

